"체제와 권력이 공공의 담론적 역량을 전유하고 무효화시킨 변질된 삶의 공간에서 나를 표현, 표기하는 방법과 각인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통제의 메커니즘을 전복하는 길이었는데 나는 <신체드로잉>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1976년부터 시작하였다." 
이건용 <1979년 대전 남계화랑 퍼포먼스 기록노트> 중에서

“사물과 사물의 사이로, 그것이 놓여지는 상태와 장소와의 관계로, 사물이 있으므로 있어야 하는 가장 원상태롸, 만듦으로써 만들지 않은 부분과의 의존적 상태로…” 
이건용 1985년 작가노트 중에서 

“1975년 ‘이벤트-로지컬’을 생각했던 것처럼, ‘그린다’는 문제도 그 맥락에서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. 그린다는 것은, 화면에 대상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하거나, 우리 인간이 상상하는 그 무엇을 표현하거나, 우리 내부 감정을 쏟아 내거나 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즉 제3자가 무언가를 보게끔 표현해주는 것인데, 저는 그런 게 아니라, 그린다는 더 본질적인 의미를 현장에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. (중략) 그것은 제가 평면을 보고 그 위에 무언가를 의식이 지시하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제 팔이 움직여서 그어진 선을 통해서, 내 신체가 평면을 지각해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지요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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